
한국학연구 97(2026.6.30.), pp.83-10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역사와 풍수 인식

1)

박정해 *

국문초록

한양대학교 조교수풍수 전공* ERICA ( )

본 연구는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영건 과정과 풍수적 특징을 비교분, ·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경단은 전주이씨 시조 묘로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역대 왕들이 전례 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종( ) .

대에 이르러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추숭 사업이 본격화하였다 이성계.

의 대 조부모 묘소인 준경묘와 영경묘 역시 실전 되었으나 고종 대에5 ( ) ,

이르러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추숭 사업은 당시의 혼란한 정국을 타.

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당시 논의.

된 풍수적 특징을 살펴보면 주룡 의 행룡 과정과 수구 한문, ( ) ( ), ( )

의 형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입수룡 과 좌향 을 핵심 요소로 다루, ( ) ( )

고 있다 특히 현대에는 그 의미가 퇴색된 택일 을 매우 엄격하게 고려하. ( )

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기초한 조상 숭배 사상.

과 당시의 긴박한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 풍수 택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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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조선왕조를 건국한 이성계 대조의 묘소를 일컫는( , 1335-1408) 5

준경묘 와 영경묘 그리고 전주 이씨 시조의 조경단( ) ( ) ( )

은 여러 논란을 거쳐 고종에 의해 정리되고 있다 일종의 추숭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근거와 자료가 없는 관계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고종에 의해 정리되는 과정을 정리한 의궤는 중요한 연구 자료라 할 수

있는데 전주역사박물관과 삼척시립박물관이 주도하여 의궤의 국역 작업,

을 진행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연구를 훨씬 수월하게 하,

고 있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풍수계에도 조경단과 준경묘영경묘의 풍수. ·

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었고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피력,

하기도 한다 특히 준경묘는 길지중의 길지라 인식하고 있었고 풍수인들. ,

의 필수 답사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준경묘의 좌청룡과 우백호가 주산.

에 비해 높은 지형지세를 조선왕조의 권력구조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왕· ,

권에 비해 신권이 강한 것도 결국엔 좌청룡과 우백호의 모습과 흡사하다

는 것이다.

현재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먼저 조, .

경단 관련 연구는 여경훈의 완산도형 과 조경묘경기전도형( )

전주건지산도형 조경단비각재( ) , ( ) ,

실도형 의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연구가 있( )

다.1) 준경묘와 영경묘 관련 연구는 산도 연구2)와 복식 연구,3) 보존 및

활용 방안,4) 풍수 입지와 공간구성,5) 원조의 무덤 찾기6) 등의 연구가 있

1) 여경훈 대한제국기 과 제작 석사, ,

학위논문, 2022.

2) 황인혁 정석원 이창환 준경묘 영경묘 산도에 대한 비교 연구 동방학 한, , , , 36,� �

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쪽, 2017, 367-409 .

3) 이은주 이경희 년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 봉심 에 참여한 관직자 복식 고, , 1899 ( )

증 한복문화 한목문화학회 쪽, 17(1), , 2014, 73-88 .� �

4) 최장순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한국농촌건축학, , �

회논문집 한국농촌건축학회 쪽15, , 2013, 95-102 .�

5) 최장순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의 풍수적 입지와 공간구성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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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풍수 관련 연구는 최장순의 연구가 있으나 당시에 논의되던 풍수가. ,

아닌 현대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발복론에 바탕을 둔 모습조,

차 확인할 수 있다 풍수가 시대별로 다른 이론서들이 등장하고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

보는 풍수보다 관리들이 풍수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보고서는 당시의

풍수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성이 크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고 억.

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여러 사람에 의해 정리된 자료라는 점과 현대적,

해석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명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영건 과정과 풍수적 특,

징을 정리한 내용을 각각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당· .

시에 중요하게 고려된 택일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본다 조선왕조실록. � �

과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 그리고 유학자들의 문집에 나타· ·� �

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역사적 전개2. ·

조경단의 역사2.1.

조선시대에 전주를 풍패지향 이라 하였다 풍패란 건국자의( ) .

고향을 일컫는 말인데 한나라를 세운 유방 의 고향, ( , BC256-BC195)

인 풍패 에서 유래한 말이다( ) .

조경단이 자리한 전주 건지산 일대는 조선 초부터 전주이씨 시( )

조 이한 을 비롯한 왕실 조상들의 묘소가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 , ?-?)

다 년태종 경기전 을 창건한 후에는 진전비보소. 1410 ( 10) ( ) (

집 한국농촌건축학회 쪽12, , 2010, 135-142 .�

6) 이욱 조선시대 왕실 원조 의 무덤 찾기 준경묘 와 영경묘, ( ) ( ) ( )

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쪽, 60, , 2010,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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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 특별히 금호 하였) ( )

다 이때 둘레 리를 경계로 정하. 40

고 토성을 쌓았다.7) 이후 조경단 건

립에 대한 최초 논의는 년영조1765 (

에 이루어졌다41) .8) 영조는 시조의

무덤을 찾고자 발굴까지 하였으나,

실패하고 년영조 에 단1771 ( 47) ( )

대신 전주부성 안에 조경묘를 건립

하였다 년정조 에는 시조의. 1782 ( 6)

묘역에 대해 동서 척 남북3,360 ,

척의 경계를 정하고 수호하는3,520

절목 을 마련하였다( ) .9)

선원계보기략 에( )� �

는 문헌이 부족하고 오래되어 시조‘

의 묘소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시조 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

미인 것이다.10) 실제로 영조 사후에

도 건지산 시조 묘역은 공식화되지 못하였다 건지산에 시조 묘역이 있.

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득리 등의 상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들은( ) .

건지산의 묘역과 달리 시조에 대한 제사를 주장한 것이다.11) 그들은 제

후의 시조 제사가 참례가 아니고 이치와 인정으로 따지면 타당성을 갖는

7) 효종 년 월 일9, 3 8 21 ( )� �

8) 영조 년 월 일105, 41 4 14 ( )� �

9) 정조 년 월 일14, 6 8 4 ( )� �

10) 이욱 대한제국기 황실의 존숭과 조경단 건립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 38,� � 

학회 쪽 주, 2006, 172 17.

11) 영조 년 월 일117, 47 10 5 ( )� �

그림 년의 조경단< 1> 1910

출처 조선고적도보( : )

그림 조경단 지석< 2>

출처 전주 어진박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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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를 영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

이후 시조 묘역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대한제국 선포 후 종정원 에서 시조 묘역에 대한 관리 문제를 제( )

기한다.12) 이에 고종황제는 제단과 비석을 세워 묘역을 영구히 보존토록

결정하고 내탕고 원을 내려 제단의 공사 비용으로 사용토, ( ) 5,000

록 한다.13) 이러한 결정은 대한제국기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서 황실 추숭사업을 통해 정통성과 권위를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14)

조경단의 건립은 묘역 일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서 로 의심되( )

는 지석15)의 발견에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독립신문 에 실릴 만큼 특.

별한 사건16)이었으나 매천 황현 은 매천야록 에서 비, ( , 1855-1910) � �

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관 인 북관인 주가 는 참서 를 묻어 놓았다가 그( ) ( ) ( ) ( )

것을 발굴하였다 그는 제 로 칭한 후 년 동안 국조가 이어진다고. ‘ ( ) 300 ’

하였다 고종은 크게 기뻐하여 그 역사를 중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17)

이처럼 조경단은 고종이 황제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내세움과

동시에 대한제국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건립한 것이다.

준경묘와 영경묘의 역사2.2.

준경묘와 영경묘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은 곳은 조선왕조실록 이다 당.� �

12) 광무 년 월 일38, 2 9 10� �

13) 조경단준경묘영경묘 영건청의궤 년 월 일· · 1898 12 14� �

14)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추숭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 �

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쪽19, , 2002, 98-99�

15) 지석의 전면에는 “

후면에는.” “

라 새겨져 있다” .

16) 독립신문 년 월 일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899 6 26 .

17) 국역 매천야록 광무 년 건지산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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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가장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 보니 이보다 더 정

확한 문헌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과 유학자들의.

문집을 통해 준경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 이성계의 즉위 치제문 에는 대조인 이양무( ) 5 ( ,

장군의 묘와 관련한 언급은 없다 이후 준경묘와 관련한 언급이?-1231) .

조선왕조실록 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세종 년이다28 .� � 18) 삼척부 동산의 이

릉실 에 어떤 사람이 뼈를 태워 장사하였는데 의심할 만한 사람( ) ,

여 명을 잡아 국문 하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는 강원도 관찰사의10 ( )

장계가 올라온다.19) 이에 대해 세종

은 이곳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 문헌 고찰을 통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그랬더니 전 삼척 현감을.

지낸 김계 가 이릉실은 동네 노( )

인들에 따르면 목조의 부모 묘가 있,

던 곳이라는 주장을 효령대군(

을 통해 전달한다 이, 1396-1486) .

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가 세종 년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양무 장29 ,

군 묘로 추정되는 곳에 도장한 사람들을 논죄할 것을 주장하지만 세종,

은 동산 의 이릉 은 세상에서 목왕 의 조상 능 이라 전“ ( ) ( ) ( ) ( )

하지마는 목왕께서 전주 로부터 삼척 으로 옮겼다가 얼마 안되, ( ) ( )

어 또 함길도로 옮겼으니 그 사이에 어찌 능실이 있었겠는가 이것은 반, .

드시 없는 일일 것이다 다만 외가 의 최씨 신씨 의 무덤. ( ) ( )· ( )

과 같은 것도 예전에는 모두 능실로써 일컬었으니 외가의 오래된 무덤,

이 어찌 그것이 반드시 없음을 알겠는가.”20)라고 하면서 외가의 무덤에“

남몰래 장사 지낸 죄를 반역죄 로써 논죄할 수는 없다( ) .”21)고 단호

18) 세종 년 월 일114, 28 11 11 ( )� �

19) 세종 년 월 일114, 28 11 11 ( )� �

20) 세종 년 월 일115, 29 1 20 ( )� �

21) 세종 년 월 일115, 29 1 20 ( )� �

그림 준경묘< 3>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역사와 풍수 인식 박정해

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여기에 무덤을 쓴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 묘를 옮.

기는 것으로 죄를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 이후에는 묘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인조실록. � �

에서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처음에 목조 의 황고비 가 전주 에서 삼척 으로 옮겨( ) ( ) ( ) ( )

가 살다가 죽자 그 곳에 장사지내고 목조는 북도 로 옮겨가 그곳에서, ( )

살았다 그래서 마침내 삼척에 있는 장지 의 소재를 잃어버렸다 세상. ( ) .

에 전하는 말로는 능이 황지의 노동 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 )

투장 을 했다 고 하나 사실인지 알 수가 없고 여지지 에도 노( ) .’ , ( )� �

동과 동산리 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어느 언덕인지 알 수가 없( )

어 여러 대의 조정에서 그곳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22)

당시에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배경에는 함흥으로 이주하면서 다시 찾

지 않았기 때문으로 어떠한 표식도 하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인조실록 에는 본조 의 목 익 도 환 조 의 선침“ ( ) ( )· ( )· ( )· ( ) 4 ( )� �

이외에는 모두 제 위치를 잃어버렸는데 그 설은 이색 이 지( ) , ( )

은 태조대왕선묘기 안에 실려 있습니다 태백산( ) . (� �

노동 에 목조의 고비 능침이 있다는 설에 있어서는 그것이) ( ) ( )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조종조 때부터 선묘, (

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누차 그곳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23)라고 적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입증하는 내용이 국조보감 인조조에. ( )� �

실려 있다 삼척 황지 노동안에 묘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경상도 관. ,

찰사가 먼저 가서 살펴보고 다시 예조참판 허계 를 보내 찾, ( , 1594-?)

아보게 하였으나 말갈기 모양의 봉분과 면이 담처럼 둘러싸인 석지, 3 (

는 발견하였으나 입증할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여 봉분을 수축하고 관) ,

리인만을 두었다24)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선대의 묘를 찾고자 하.

22) 인조 년 월 일41, 18 7 15 ( )� �

23) 인조 년 월 일43, 20 9 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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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준경묘와 관련한 기록은 숙� 종실록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5) 노

동과 황지가 준경묘라 전하고 있으나 문헌자료가 없고 기한이 오래되어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크게 차이를 확인.

할 수 없다 동각잡기 와 연려실기술 에도 성종때. ( ) ( )� � � �

보수공사를 하다가 중지하였는데 연대가 오래되고 증거할 문헌이 없어,

중지시킨 것26)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하필기 에는 조금은 다른. ( )� �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역대 왕들이 대대적으로 수색하였으나 성종,

때에 찾은 노동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 노동은 황지에 있다는 새로운 주장

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의심스러워 결정하지 못하였다, 27)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임하필기 는 태조의 대조 위로는 모두 분실하고 모른. 4� �

다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수 허목. ( , 1596-1682)

의 기언 에( )� � 는 세종과 성종때에 준경묘를 찾았던 과거와 여지승람�

( )�과 지리지( )� �의 기록을 예로 들면서 목조가 살던 유허

가 노동과 동산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물며 산소가 제대로 보존,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28)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후 고종 년에 삼척 의 노동 과 동산 에 있는 두 묘36 “ ( ) ( ) ( )

소는 이미 선원보략( )� �에 실려 있다 이에 우리 열성조. ( )

께서도 일찍이 다시 봉축하는 것에 관해 의논한 일이 많아 여러 차례 봉

심 하라는 명이 있었다 지금 봉심한 재신 이 아뢴 것을 보니 여( ) . ( ) �

24) 인조조 인조 년36 3, 27 ( , 1649)� �

25) 숙종 년 월 일 숙종 년 월 일4, 1 10 21 ( ), 40, 30 11 6 ( )� � � �

26) ( ), “ .”� �

27) 14 .� �

28) 3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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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람�과 읍지(� )�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묘의 를 오늘에, ( )

이르기까지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이 또 어,

떠하겠는가 옛날부터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은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 같?

다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 선조의 사업을 이어 나감에는 마땅히 인정과.

예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의 묘호 는 준경 이라 하고. ( ) ‘ ( )’ ,

동산의 묘호는 영경 이라 할 것이다 봉역 을 한정하고 비를‘ ( )’ . ( )

세우며 관원을 두고 재실을 세우는 등의 절차는 조경단 영건청(

에서 모두 거행하도록 하라) .”29)는 고종의 어명이 내려진다 이러한.

고종의 주장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준경묘가 이성계의 대 조부 묘5

가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 .

조선왕조실록� �에 따르면 준경묘는 세종을 비롯한 역대 왕들조차 이

미 실전하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

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촌로들의 증언에 따라 목조의 부모묘.

가 삼척의 동산에 있다는 보고에 머물러 있다가 조선말의 고종에 의해,

이곳을 준경묘와 영경묘로 높여 부르고 봉분을 조성하는 등 성역화 작업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준경묘로 지정.

하였으나 근거 부족을 억지로 선원보략, � �과 여지승람� �그리고 읍지� �

등을 통해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풍수 논의3. ·

전주 조경단의 풍수3.1.

전주는 남북이 갈린 지형지세를 가졌는데 진산 인 건지산· , ( ) (

이 북쪽에 높이 솟아 있고 남쪽은 완산 남복산 이 가까이) , ( )

29) 고종 년 월 일39, 36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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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쪽은 고덕산 과 기린봉 이 그리고 서방산 과. ( ) ( ) ( )

청량산 이 서로 자웅을 겨루며 앞뒤로 솟아 있다 서쪽으로는 가( ) .

연산 이 낮게 기봉하였다 특히 동쪽에 우뚝 솟은 기린봉( ) . ( )

을 중조 로 절 의 기복 과 을진손사 맥으로 갑묘( ) 36 ( ) ( ) · ( )

방에서 순하게 박환 하여 을진 방에서 작뇌 하였다( ) ( ) ( ) ( ) .

을 방에서 수두 하여 입수 가 묘좌 이며 천을 태( ) ( ) ( ) ( ) , ( )·

을 이 귀봉 으로 좌우에 옹호하여 산세는 멀리 배합하고 지덕( ) ( ) ,

은 천년이 융화할 맑은 물이 양방 득수하여 합수한다( ) .

건지산 은 산세가 많이 끊어져서 붙인 이름이라 하는데 서북( ) ,

방이 터져 공결공허 하였으므로 둑을 쌓았다 이게 덕진( ) . ( )

인데 안쪽에 조성한 연못이 덕진지 이다 물길의 수세 는 북, ( ) . ( )

쪽 고산 의 남천 하류가 삼례읍 의 추천 과 합류( ) ( ) ( ) ( )

한다 여말선초의 학자 권근 은 전주를 다음과 같이 노. ( , 1352-1409)

래하고 있다.

그림 전주건지산도형< 4>

출처 장서각( : )
그림 완산도형< 5>
출처 장서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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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이 남북을 갈랐으니

완산부가 제일로 기이한 데라

천년 동안 왕기가 뭉쳐 있더니

일대의 큰 기업을 열게 되었다

순박한 옛 풍속이 돌아온 오늘날에

훈신이 원님으로 부임한다

옹졸한 이 말이 부끄러우나

애오라지 나의 생각 위로하려네 30)

조경단영건청의궤� �에 따르면 궁내부 특진관 이재곤( , 1859-1943)

은 년광무 월 일에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1899 ( 3) 4 6 ( , 1858-1926)

과 단을 설치할 곳을 봉심하고 조경단의 풍수를 논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건지산은 전주에서 북쪽으로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산봉우리10 ,

빼어나게 아름답고 풍기가 견고하고 밀집되어 용이 서리고 춤을 추는 듯하

니 진실로 천장길지라고 할만합니다.31)

이재곤은 조경단의 풍수를 극찬하고 있는데 산봉우리가 빼어나고 용,

이 서리고 춤을 추는 듯한 천장길지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후‘ ( )’ .

풍수 관련 언급이 없다가 조경단영건청의궤( )� � 수호절

목 장계 에서 다시 풍수를 언급하고 있다( ) ( ) .

전주에서 리 떨어진 곳에 건지산이 있는데 산기슭의 둘레가 여리6, 7 , 20

가 되며 산봉우리 빼어나게 아름답고 골짜기는 구불구불하며 바깥에서 보,

면 토성으로 빙 둘러쌓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무릇 본주는 풍패의 옛고향으.

로 지세가 평평하며 넓지만 유독 북쪽이 크게 비어 있었는데 이곳 한 자락,

30) 9� �

31) 국역조경단영건의궤 년광무 월 초 일 전주역사박물관 쪽, 1899 ( 3) 4 6 , , 2020, 6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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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쪽에서부터 내려와 참으로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모습을 지녔습니

다 건해방 의 장새 에서 풍기 가 부성을 지키는 모양을 하. ( ) ( ) ( )

고 있어 우뚝하게도 일주의 주맥이 되었습니다.32)

역시 산봉우리가 빼어나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용비봉상지형‘ (

이라 논하고 있다 즉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모습을 지녔다고)’ . ,

하면서 한 도시의 주맥 즉 주산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역시 건지산, .

의 지형지세를 극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지산은 높지도 빼어나지도· .

않은 평범한 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찬하고 있는.

데 당시 관리들의 일반적인 행태가 아닌가 싶다, .

조경단영건청의궤 수호절목 전의 에는 비보와 관련한 언급이( )� �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덕진지는 전주부의 북쪽으로 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지세를 보건10 ,

대 건방이 비어 있어 기맥이 새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서쪽으로 가련산에서.

동쪽에 있는 건지산까지 큰 제방을 이어 쌓아 기맥이 새는 것을 막았다.33)

이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내용이다 작은 마을이나 공간이 아닌 거대한.

도시의 공결한 부분을 비보하기 위해 큰 둑을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주.

택이나 마을의 비보 정도를 넘어 거대한 도시의 공결한 부분에 둑을 쌓

아 비보를 실천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공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당시.

비보풍수가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읍지. � �에는

건지산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32)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박물관 쪽, , , 2020, 187 , “

.”

33)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박물관 쪽, , , 2020, 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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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산은 진안현 마이산에서부터 뻗어 나온다 기린봉은 전주부의 동쪽.

으로 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 건지산이 나오는데 산의 빼어6 , ,

난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34)

건지산의 태조산은 마이산이고 중조산은 기린봉이며 소조산이 곧 건, ,

지산인데 산의 빼어난 기운이 하늘을 찌른다 고 표현하고 있다, ( ) .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지산은 높지 않은 산으로 빼어난 모

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찬하는 것은 당시.

관리들의 성향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준경묘와 영경묘의 풍수3.2.

조선시대에 준경묘와 영경묘의 풍수에 대해 여러 관리들에 의해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 �를 통해 살펴본다 당.

시 관리들이 인식한 풍수와 보고서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 풍수가들의 인식.

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어제 준경묘 비석 음기 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척 치소 서쪽 리 지점에 노동이라는 곳이 있으니 산이 두타산으로40 ,

부터 뻗어 내려와 국세가 웅장하고 뛰어나 그 형상이 마치 호랑이가 엎드리

고 있는 것 같은데 신방 을 등지고 을방 을 바라보고 있는 묘소는, ( ) ( )

곧 나의 목조 황고께서 잠들어 계신 곳이다.35)

34)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박물관 쪽, , , 2020, 215-216 , “

”

35)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 ｢비문 및 상량문 역사공간, , 2012,

쪽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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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준경묘 산도< 6>

출처 장서각( : )
그림 영경묘 산도< 7>

출처 장서각( : )

준경묘 비석 음기에는 태조산과 좌향 그리고 물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태조산은 두타산이고 좌향이 신좌을향 이며 그 형상이 마, ( ) ,

치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복호형 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석은 비‘ ( )’ .

교적 단순한 구성으로 현대 풍수가들의 분석과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에 준경묘 정자각 상량문 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묘소는 두타산 본 줄기에 바로 이어져 있는데 봉황이 춤추고 용이 날아

오르는 형상으로 동산의 곱고 맑은 기운을 바라볼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 하

늘이 전단하고 땅이 화합하니 웅장하다 별들이 두손을 마주잡고 모여 드는.

것 같고 수목이 울창한 삼봉 봉우리는 한문으로서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으니 하늘이 내려준 것에 사람이 귀의하여 위대한 네 명의 왕을 배출,

한 터이다.36)

준경묘 정자각 상량문 에는 태조산과 물형 그리고 한문 을 강( )

36)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 ｢비문 및 상량문 역사공간, ,

쪽2012, 150 ,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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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으며 발복론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물형으로 봉황이 춤을, .

추고 용이 날아오른 형상인 봉무용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 )’

있다 그리고 수구 의 한문 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 명의 왕을. ( ) ( ) ,

배출한 사왕지기 라 극찬하고 있다 수구의 한문을 강조하는‘ ( )’ .

모습과 발복론을 제시한 부분은 현대 풍수가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

데 특히 네명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 부분은 목 익 도 환 조, ( )· ( )· ( )· ( )

와 같이 추증된 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감사 손순효의 양묘.

기 에는 준경묘의 풍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목조 부친의 능은 신미 태방의 금산이 주산이 되고 좌향은 신좌을향이며

삼록이 수파입니다 외원은 미신방에서 바다를 향해 갑방으로 흘러 들어갑.

니다 지형은 이귀원으로 뒤에서 감싸고 앞에서 맞이하는 형국인데 좌청룡. ,

과 우백호가 모두 온전하고 품자형의 세봉우리를 이고 있으며 골맥이 연이,

어 뻗어 내려오니 벌의 허리와 학의 무릎 형상으로 진룡에 해당하는 곳입니

다 그런데 이곳은 좌청룡이 낮고 우백호가 높이 올라와 무신이 배출된 자.

리이지만 수구의 한문이 높이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이므로 만대에 군왕

이 배출될 곳입니다 형세는 복룡형에 생룡안이고 지명은 노동입니다. .37)

손순효 는 향법 을 먼저 제시하고 봉요 와( , 1427-1497) ( ) ( )

학슬 같은 풍수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진룡지지( ) , ‘ ( )’

와 만대거왕지지 라고 하면서 형세는 복용형 이라‘ ( )’ ‘ ( )’

고 한다 손순효는 어제 준경묘 비석 음기 와 달리 복용형이라 하고. ‘ ’

있으며 칭찬 일변도인데 만대에 걸쳐 군왕이 배출될 땅이라고 하는데, ‘ ’

이르러 절정을 이루고 있다.

감사 이명한 의 장계인조 년 월 일에는 신들( , 1595-1645) ( 18 9 5 ) “

은 비록 풍수의 향방을 알지는 못하지만 평범한 사람의 안목으로 보아,

37)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 ｢ , 역사공간, 20

쪽12, 16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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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형이 빙 둘러싸 안은 것과 혈

도가 웅장하고 장대한 것이 과연 평

범하지는 않았습니다.”38)라고 적고

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곳이 아니.

라는 점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준경묘의 경우에는 많은 풍

수가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부사 이헌경의 노동동산 양릉·

기 에는 삼가 노동을 살펴보니 산“

골짜기를 깊숙이 들어가면 넓게 트

인 평탄한 땅에 못이 빙둘러져 있고 산줄기는 경신방에서 뻗어 내려오며

좌향은 신좌을향입니다 용이 서리고 범이 도약하는 형국으로 조산과 한.

문이 모두 산천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곧 만대에 걸쳐 군왕이 배출될

땅입니다.”39)라고 보고하고 있다 용반호거 의 형세로 취기지. ‘ ( )’ ‘

처 로 만대에 걸쳐 왕을 배출할 땅이라 묘사하고 있다 감사( )’ ‘ ’ .

손순효와 비슷하게 극찬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경묘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어제 영경묘 비석 음기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노동에서 동쪽으로 리되는 지점에 동산이라는 곳이 있으니 삼척 치소10

로부터 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진실로 나의 목조 황비 이씨께서 잠들30 ,

어 계신 곳이다 묘방을 등지고 유방을 바라보고 있는 묘소는 산세의 웅위.

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산이 에워싸 온화함은 뛰어나다.40)

38)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 ｢ 역,

사공간 쪽, 2012, 169 , “

.”

39)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 ｢ 역,

사공간 쪽, 2012, 176 , “

”

40)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 ｢비문 및 상량문 역사공간, , 2012,

쪽147 , “

그림 준경묘도< 8>

출처 규장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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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경묘는 준경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형지세를 하고 있는데 어· ,

제 영경묘 비석 음기 에도 산세의 웅위함은 준경묘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사실에 입각한 기술이 오히려 신뢰감을 준다.

는 점에서 영경묘 비석 음기는 사실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감사 손.

순효의 양묘기 에는 영경묘의 풍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목조 모친의 능은 좌향이 진방의 목산에 태향이고 초록이 수파이며 수원,

과 명당은 을방의 큰 바다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형은 사귀원 으로. ( )

들어와 뒤에서 감싸고 앞에서 맞이하는 형국으로 근안은 낮고 원안은 높아

사위팔방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명당은 평정하고 산수의 조.

공함이 관대하여 산이 움직이고 물은 머무르는 것 같으니 그 가운데는 천자

가 태어날 땅입니다 주산은 빈약하나 안산이 뛰어나니 퇴금적옥. ( )

의 땅으로 형세가 치리 하여 온갖 아름다움이 다 모였으니 이 묘소는( )

한구포아형 입니다( ) .41)

손순효는 퇴금적옥의 땅으로 한구포아형 이라고 하면서‘ ’ ‘ ( )’ ,

천자가 태어날 땅이라 극찬하고 있다 그러나 영경묘는 그림 와 같이‘ ’ . < 9>

급경사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깊은산속에자리하고있어 풍수,

를 논할 요인이 별로 없는 것에 비

해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

다 사실성보다는 과장과 아부가 많.

이 가미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부사 이헌경( , 1719-1791)

의 노동동산 양릉기 에는 동산· “

. ”

41)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 ｢ 역사공간, , 20

쪽12, 165-166 , “

.”

그림 영경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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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줄기가 묘방 에서 경태방 과 묘방으로 뻗어 내려오면서( ) ( )

돌무더기를 만들고 입수를 빙 둘러싸고 있는데 좌향은 묘좌유향, (

입니다 맹호가 숲에서 나오는 형국으로 안계 용호 명당 조수가 모) . , , ,

두 수려하여 반드시 왕후 가 배출될 땅입니다( ) .”42)라고 보고하고 있

다 향법을 우선 쓰고 다음으로 형국을 논하고 있는데 맹호출림형. , ‘ (

이라고 하면서 필시 왕후지지 라고 역시 과장된 표현)’ ‘ ( )’

을 사용하고 있다 부사 이헌경도 사실에 입각한 표현보다는 과장과 아.

부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성이 떨어진다.

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에서 여러 관리들이 논한 내용의 특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준경묘와 영경묘의 물형을 비교하면 표 과 같이 준경묘에 대< 1>

해 어제 비음기에는 복호형 을 제시하였다면 정자각 상량문에‘ ( )’ ,

는 봉무용상 형을 제시하였다 감사 순순효의 양묘기에는 복‘ ( )’ . ‘

용형 을 제시하였다면 이헌경의 양묘기에는 용반호거( )’ , ‘ ( )’

를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경묘의 물형은 순순효와 이헌.

경의 양묘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 한구포아형 과 맹호‘ ( )’ ‘

출림형 을 제시하고 있다( )’ .

42)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 ｢ 역,

사공간 쪽, 2012, 176 , “

.”

구분 비음기 정자각상량문 손순효양묘기 이헌경양묘기

준경묘 -

영경묘 - -

표 발복론 비교< 2>

구분 비음기 정자각상량문 손순효양묘기 이헌경양묘기

준경묘

영경묘 웅위함이 떨어짐 -

표 물형론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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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복론의 관점에서 제왕지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표현에서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와 같이 정자각 상량문에는 네명의 왕. < 2> ‘

이 나온 땅이라고 하였다면 손순효와 이헌경의 양묘기에는 만대에 걸’ , ‘

쳐 왕이 배출될 땅이라고 하였다 영경묘에 대해서도 순순효와 이헌경은’ .

각각 천자가 나는 땅과 왕후의 땅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 .

준경묘와 영경묘를 답사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풍수적인 특징

의 묘사는 입수룡과 좌향 그리고 파구를 공통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

고 물형을 제시하고 발복론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표,

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미 왕이 태어난 조상의 묘이니 왕이 태어난.

것은 사실이라 뭐라 할 수 없으나 지나치게 길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이다 특히 급경사지에 있어 일반 민간의 묘도 쓰지 않을 장소에 자리한.

영경묘를 엄청난 명당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발복론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데 만대에 걸쳐 왕을 배출할, ‘

땅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관리들은 왕에’ .

게 보고하는 문서에 과장과 아부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나치,

게 과장된 언어와 아부를 통해 극찬하고 있다.

택일3.3.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에 따르면 조경단과 준경묘영경묘· · , ·� �

의 재실과 비각 등의 조성에는 택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택일관으로,

김동표 가 주로 활동하고 있다 택일은 장례원 의 유시를( ) . ( )

통해 현장에 전달되고 있으며 왕에게도 보고되어 결재를 받은 내용이다, .

그만큼 당시에 택일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각각의 택일 현황을,

살펴보면 표 표 표 표 표 표 과 같다< 3>, < 4>, < 5>, < 6>, < 7>, < 8> .

택일 중에서 개기 는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는 시점을 말하는( )

것이라면 정초 는 기초를 놓는 작업을 말한다 입주 는 기둥을, ( ) . ( )

세우는 것이고 상량 은 대들보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건축물을 완, ( )

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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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단의 공사 시작은 표 과 같이 년 월 일 미시에 북쪽부< 3> 1899 4 8

터 시작한다.43) 가토는 년 월 일 묘시에 한다1899 5 25 .44) 비석을 세우는

것은 년 월 일 미시에 시작하고1900 2 1 ,45) 비각의 정초는 월 일 유시6 21

에 북쪽부터 진행한다.46)

조경단 재실의 정초는 표 와 같이 년 월 일 미시에 북쪽부< 4> 1899 4 28

터 시작한다 입주는 년 월 일 진시에 북쪽부터 시작하고 상량은. 1899 5 2

월 일 진시에 시작한다5 3 .47)

조경단 비각의 정초는 표 와 같이 년 월 일 유시에 북쪽부< 5> 1899 6 21

터 시작한다 입주는 월 일 신시에 북쪽부터 시작하고 상량은 월. 6 28 7 4

43)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박물관, , , 20

쪽20, 115 , “ ”

44)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 ,

박물관 쪽, 2020, 98 , “ ”

45)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 ,

박물관 쪽, 2020, 109 , “ ”

46)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박물관 쪽, , , 2020, 119 , “

”

47)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박물관, , ,

쪽2020, 116 , “

”

구분 비각 세우기 공사 시작

일 월 일5 25 월 일6 21 월 일2 1 월 일4 8

시

방향 - 북 - 북

표 조경단< 3>

구분

일 월 일4 28 월 일5 2 월 일5 3

시

방향 북 북 -

표 조경단 재실< 4> ,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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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시에 진행한다.48)

준경묘 제각의 개기는 표 와 같이 년 월 일 미시에 동쪽부< 6> 1899 8 9

터 시작한다 정초는 월 일 손시에 동쪽부터 시작하고 입주는 월. 8 17 , 8 29

일 손시에 동쪽부터 시작한다 상량은 월 일 인시에 시작한다. 9 2 .49)

준경묘 비각의 정초는 표 과 같이 년 월 일 신시에 동쪽부< 7> 1899 8 17

터 진행하고 입주는 월 일 유시에 동쪽부터 시작한다 상량은 월, 8 29 . 9 2

일 묘시에 시작한다.50)

48)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 전주역,

사박물관 쪽, 2020, 101 , “

.”

49)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박물관 쪽, , , 2020, 119-120 , “

”

50)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박물관 쪽, , , 2020, 120 , “

구분

일 월 일8 9 월 일8 17 월 일8 29 월 일9 2

시

방향 동 동 동 -

표 준경묘 제각< 6>

구분

일 월 일8 17 월 일8 29 월 일9 2

시

방향 동 동 -

표 준경묘 비각< 7>

구분 상량

일 월 일6 21 월 일6 28 월 일7 4

시

방향 북 북 -

표 조경단 비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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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경묘와 영경묘 재실의 정초는 표 과 같이 년 월 일 미시< 8> 1899 8 22

에 동쪽부터 시작한다 입주는 월 일 신시에 동쪽부터 시작하고 상량. 9 2 ,

은 월 일 미시에 거행한다9 4 .51)

이상과 같이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재실과 비각 제각의 터 닦기, ,

는 생기 와 개일 천원 등 시작을 상징하는 길일을 선택( ) ( ), ( )

하고 있다 정초는 삼합 과 사상 천덕 등 구조적 안정성. ( ) ( ), ( )

과 조화를 상징하는 길일을 활용하고 있다 상량은 천덕합 과 월. ( )

덕합 황도길일 성일 등의 덕성을 나타내는 길일( ), ( ), ( )

로 상징성과 정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결론4.

이상과 같이 조경단과 준경묘 영경묘의 역사적 전개와 풍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경단은 전주이씨의 시조 묘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역대 왕들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던 것을 고종에 의해 추숭 사업

이 본격화하였다 준경묘와 영경묘도 이성계의 대 조부모 묘로서 정확. 5

한 위치를 알 수 없던 것을 고종 때에 본격적으로 추숭 사업이 시작되었

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혼란한 정국.

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근거와 자료에 바탕.

”

51) 국역조경단영건의궤� � ｢ 전주역사박물관 쪽, , , 2020, 120 , “

”

구분 정초 입주 상량

일 월 일8 22 월 일9 2 월 일9 4

시

방향 동 동 -

표 준경묘 영경묘 재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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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사업이 아닌 억지스러운 진행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조경단과 준경묘 그리고 영경묘의 풍수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풍수가들의 인식과 비슷한 측면도 있으,

나 여러 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보니.

현실에 바탕을 둔 풍수라기보다는 다소 과장되고 칭찬 일변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성보다는 들어서 기분 좋을 말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풍수가들이 어.

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주룡의 행룡 과정과 수구 한문을 강조하는 모습 그리고 입수룡과. ,

좌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대에는 유명무실해진 택.

일도 당시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

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작업을 시작하는 방향도 일일이 제시하.

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

과거의 유적이라 소홀히 다루기 쉽지만 여기에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여러 정치적인 상황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당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풍수와 택일 풍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

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정성을 담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있다 현대인들.

이 소홀하기 쉬운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사고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

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길지만을 선.

택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좋은 길지를 찾고자 하였던 조상들의 사,

고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내면에 숨어있는 추숭의 의미와 역할을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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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y and Pungsu Perspectives of Jogyeongdan

and Jungyeongmyo, Yeongyeongmyo

Park, Jeong Hae

(Hanyang University ERICA)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Feng Shui characteristics of Jogyeongdan, Jungyeongmyo, and

Yeonggyeongmyo. Jogyeongdan, the tomb of the founder of the Jeonju Yi

clan, remained unverified in location for centuries, preventing previous

dynasties from establishing proper rites. However, King Gojong initiated a

full-scale project to honor these sites to solidify the royal line's legitimacy.

Similarly, Jungyeongmyo and Yeonggyeongmyo, the tombs of Yi

Seong-gye’s fifth-generation ancestors, were restored during Gojong's reign

after long being lost. Despite various controversies, these projects were

driven by the political necessity to overcome the er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urmoil. Contemporary Feng Shui discussions regarding these

sites emphasized the progression of the Juryong( ), Sugu( ), and

the Hanmun( ), while prioritizing the Ipsuryong( ) and

Jwahyang( ). Notably, Taek-il a practice that has largely lost its

significance today was treated with utmost importance. These elements

reflect a combination of Confucian ancestor worship and the strategic

political maneuvers of the late Joseon period.

Keywords: Jogyeongdan, Jungyeongmyo, Yeonggyeongmyo, Feng Shui, Taek-il( )擇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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